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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 `환경부채`로 신음…매년 50%씩 늘어 환경규제가 기업수익 발목  
– 매일경제 (’09.08.09)   

뉴스기사 – 환경부채 

일본 등 선진국의 지나친 환경규제가 해당국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폐기물 처리나 토양오염방지, 판매제품의 재활용비용 등을 위해 적립하는 `환경대책준비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수익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환경대책준비금이란 앞으로 

환경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비용을 미리 계산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일종의 충당금으로 업계에서는 

`환경부채`라고도 불린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현재 환경부채는 총 1785억엔에 달해 1년 전 조사때 

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상장사들의 환경부채는 2004년만해도 총 100억엔대에 머물렀지만 2005년 

500억엔대로 충당금이 대폭 늘어난 뒤 해마다 50%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환경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화학,석유,전기 등 환경관련 분야에서 정부규제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미리미리 비용 계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는 일본 최대의 석유업체인 신일본석유가 총 246억엔을 환경부채 명목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해 전체 상장기업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화학,석유,전기 등 환경분야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공인 받는 소재개발 

및 사용여부에 따라 앞으로 회계장부 실적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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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탄소부채`로 신음…매년 50%씩 늘어 탄소규제가 기업수익 발목 
 – 탄소경제 (’19.08.09)   

가상 뉴스기사 – 탄소부채 

한국 등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의 지나친 탄소규제가 해당국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탄소 배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배출충당부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수익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탄소배출충당부채란 앞으로 탄소배출로 인해 부담하는 배출권 구입 

의무에 따른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비용을 미리 계산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일종의 충당금으로 업계에서는 

`탄소부채`라고도 불린다. 

7일 탄소경제신문이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현재 탄소부채는 총 50조원에 달해 1년 전 조사 때 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상장사들의 탄소부채는 2012년만해도 총 10조원대에 머물렀지만 2013년 15조원대로 충당금이 

대폭 늘어난 뒤 해마다 50%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탄소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후의 중대한 변화로 국제적 감축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철강,전력,정유 등 탄소 多배출 분야에서 감축 요구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는 한국 최대의 철강업체인 A사가 총 20조원을 탄소부채 명목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해 전체 상장기업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철강,전력,정유 등 탄소 多 배출 기업들은 비용효과적인 탄소 감축 여부, 

오프셋사업 등을 통한 저비용 탄소배출권 획득 여부에 따라 앞으로 회계장부 실적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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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은 ‘05년부터 탄소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연차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인식함 

부채 자산 비용 

배출권 구매비용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로 

인식 
  

1.2조원 (E) 

보유 배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자산으로 인식 

 

약 0.8조원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충당부채로 

인식 
 

1.2조원 

자료: RWE Annual Report(2012) 

배출권거래제의 재무적 영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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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무적 부담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RWE社에 대한 Analyst Report  

(HSBC 발간, 2012)  신용등급 하향조정 결과  
 

S&P:  A-에서 BBB+로 하향조정 (A2) 
Moody’s:  A3/Neg (부정적 전망) 

원인분석: 
 

자산매각시기 불확실성, 원전폐쇄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 탄소배출권 
전면 유상할당에 따른 구매부담 
증가…  

“……the rising burden from full 
carbon purchasing from 2013…...” 

재무적 영향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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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회계처리와 재무적 영향 

배출권거래제에 속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의무와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재무적 영향이 발생함 

배출권 회계처리의 기본 원리 

규제기관 
규제대상 

기업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 

할당 
(무상/유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해야 할 의무 

 부채 

허용 할당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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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이행경계 

작동방식 

초과감축 시 

•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 판매 또는 이월 가능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제재수준 •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2010~ 2015~ 

목표달성 수단 •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출권 거래 가능여부이며,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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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회계처리 비교 

목표관리제가 과태료 납부에 따른 회계처리만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할당량 결정부터 배출권 제출까지 발생하는 각 사건에 따른 회계처리 필요 

구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할당량 

감축목표 미달성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동 의무의 가치를 적절히 
산정할 수 없음 

회계처리 없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만, 

동 권리의 가치를 적절히 
산정할 수 없음 

회계처리 없음 

정액의 과태료 납부 

회계처리 필요(비용) 

감축의무의 가치 산정 
가능 

[배출량 x 배출권 가격] 

회계처리 필요(부채) 

배출권리의 가치 산정 
가능 

[할당량 x 배출권 가격] 

회계처리 필요(자산) 

배출권 구매 수행 
[구매량 x 배출권 가격] 

 회계처리 필요(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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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회계처리 관련 주요 이슈 

배출권거래제 회계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무상할당 배출권 가치측정]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 받은 
배출권의 가치는? 

[배출권 계정인식] 배출권을 어떤 유형의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  

[배출량 부채인식] 실제 배출량을 모두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무상할당 배출량대비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만 인식할 
것인가?  

[배출권 인식 후의 측정] 배출권 자산 인식 후의 어떤  
측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배출권 재평가 및 처리] 배출권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치 변동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무형 vs. 재고 vs. 금융자산 

‘0’ vs. 공정가치 

원가모형 vs. 재평가모형 

자본 반영 vs. 당기손익 반영  

총액법 vs. 순액법 

주요 이슈 고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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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방법의 결정을 위한 주요 회계기준 

이슈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회계기준 별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서 또는 해설서가 필요함 

담당기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한국회계기준원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US-GAA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기준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FASB Interpretations 

기업회계기준해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기준원 질의회신요약) 

해설서 지역 

EU 등 

미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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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논의 경과 

2000년대 초부터 배출권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US GAAP과 IFRS 
모두 배출권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해 놓은 지침은 없음 

US 
GAAP 

• 2003년 11월 미국의 EITF(Emerging Issues Task Force)는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자 EIFT 
03-14 Participants’ Accounting for Emissions Allowances under a “Cap and Trade” 
Program에 대해 논의 

• EITF 03-14에서는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정책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FERC는 
배출권을 역사적 원가 즉,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EITF의 안건에서 EITF 03-14가 삭제됨에 따라 현재 배출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US 
GAAP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IFRS 

• 2004년 12월 IASB는 배출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기 위해 IFRIC 3 “배출권(Emission 
Rights)” 를 발행하였으나, IFRIC 3이 자산과 부채의 측정 간에 회계상 불일치를 가져 
온다 는 점에서 상당한 반대여론이 형성됨 

•이에 따라 IASB는 IFRIC 3이 현행 IFRS의 적절한 해석서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에 동 해석서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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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의 계획 및 현황 

IFRIC 3의 철회 및 FASB와 IASB의 논의 중단으로 인해 현재 배출권 회계처리에 대한 권위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각 기업들은 자국의 지침을 준용하거나 자사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FASB와 
IASB의  
공동 

프로젝트 

• 2008년 FASB와 IASB는 배출거래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공동착수하기로 합의함 

•당초 계획은 2009년 말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초안 발표 및 2010년 최종기준 발표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0년 11월 논의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황 

• IFRIC 3의 철회 및 FASB와 IASB의 논의 중단으로 인해 EU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회계 지침은 사라짐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사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유럽의 경우에는 각 국가차원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음 

•일례로 영국의 경우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FINANCIAL REPORTING MANUAL을 통해 
배출권 회계처리에 대한 정부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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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IC 3 주요내용 및 실제 회계처리 현황 

IETA에서 ’07년 발표한 EU내 26개 주요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기업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부여받은 배출권을 ‘0’으로 계상하는 순액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임 

요소 IFRIC 3의 지침 회계처리 현황 (IETA*, 07) 

배출권 

계정인식 
 배출권은 IAS38 무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무형자산임 

무형자산 (58%)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등 (42%) 

무상할당 

배출권 

가치측정 

 무상으로 혹은 공정가치 이하로 정부기관에서 받은 배출권은 

받았을 때의 공정가치로 계상한 후, 그 차액을 정부보조금 

(이연수익)으로 처리함 

무상 배출권은 ‘0’으로 계상 (76%) 

공정가치 및 정부보조금 처리 (24%) 

배출권 인식 

후의 측정 

 구입한 배출권은 원가로 계상함 

 IAS38에서는 역사적 원가모델과 자산재평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역사적 원가로 측정 (79%) 

재평가 법으로 측정 (21%)  

배출량 

부채인식 

 실제 배출량에 대한 부채 및 비용 인식은 IAS37 충당 부채의 

지침을 따름. 부채는 재무상태표일(각 분기말, 연말)까지의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재 의무로 측정하며, 

인도할 배출권의 공정가치로 측정됨 

배출권 장부가액을 배출량에 대한 

부채로 계상 (47%) 

*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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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회계처리방안 #1 

* 근거규정: K-IFRS 1028호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K-IFRS 1038호 ‘무형자산’, K-IFRS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총액법의 경우 할당량 전체를 자산으로 배출량 전체를 부채로 인식하며, 평가방법에 따라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 
무형자산 

(배출권자산) 

이연수익 

(정부보조금부채) 

충당부채 
(배출권부채) 

비고 

(1안)  

총액법 

(원가모형) 

배출권 

무상할당시점 

공정가치 인식 자산과 동액 인식 N/A 무상할당 배출

권 무형자산 

인식 

실제 배출량에 

대해 비용 및   

부채 인식  

결산시점 
N/A 영업수익으로 환입 공정가치 인식(비용) 

(2안)  

총액법 

(재평가모형) 

배출권 

무상할당시점 

공정가치 인식 자산과 동액 인식 N/A 

결산시점 공정가치 평가 

(평가증: 자본, 

평가감: 손익) 

영업수익으로 환입 공정가치 인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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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회계처리방안 #2 

구분 
무형자산 

(배출권자산) 

이연수익 

(정부보조금부채) 

충당부채 
(배출권부채) 

비고 

(3안) 

순액법 

배출권 

무상할당시점 

미인식 미인식 N/A 무상할당 배출

권 “0” 인식 

이를 초과하는 

실제 배출량에 

대해 비용 및   

부채 인식 

결산시점 N/A N/A 공정가치 인식 

(단, 무상할당받은 배출

권이 있는 경우 이를 초

과하는   실제 배출량 부

분에 대해서만  공정가

치 인식)  

(4안) 

정부보조접근법 

배출권 

무상할당시점 

공정가치 인식 자산과 동액 인식 N/A 배출량부채 측

정방식 제외하

고는 1안과 동

일 
결산시점 N/A 영업수익으로 환입 탄소배출권 보유량 이내: 

무형자산 장부금액 

초과분: 공정가치 인식 

* 근거규정: K-IFRS 1028호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K-IFRS 1038호 ‘무형자산’, K-IFRS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순액법의 경우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배출량만을 부채로 인식하며, 정부보조접근법은 
총액법과 유사한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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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배출권 거래량 
톤당 배출권 

가격 

2015년 

무상할당 1,000톤 할당 100 

처분 300톤 처분 120 

기말 1,200톤 배출 80 

2016년 취득 500톤 취득 110 

• 정부로부터 2015년 초에 1,000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은 후 기중 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00톤 처분함 

• 2015년 1년 동안 1,2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 500톤을 거래소에서 취득함 

• 배출권 가격변동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출권 재평가는 생략하기로 함 

 

배출권 회계처리방안 비교를 위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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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액법 순액볍 

배출권 무상할당시점 무형자산 100,000 / 이연수익 100,000 회계처리 없음 

처분시점 

배출권 처분 
현금 36,000 / 무형자산 30,000 

                   처분이익 6,000 

현금 36,000 / 처분이익 36,000 

이연수익 환입 이연수익 30,000 / 영업수익 30,000 회계처리 없음 

결산시점 

이연수익 환입 이연수익 70,000 / 영업수익 70,000 회계처리 없음 

배출비용 인식 매출원가 96,000 / 충당부채 96,000  매출원가 40,000 / 충당부채 40,000 

배출권 구입시점 무형자산 55,000 / 현금 55,000 무형자산 55,000 / 현금 55,000 

배출권 제출시점 
충당부채 96,000 / 무형자산 125,000 

처분손실 29,000 

충당부채 40,000 / 무형자산 55,000 

처분손실 15,000 

배출권 회계처리방안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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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액법 순액법 

무형자산 70,000 - 

충당부채 96,000 40,000 

당기손익 10,000 (4,000) 

 2015년 기말 

구분 총액법 순액법 

무형자산 125,000 55,000 

충당부채 96,000 40,000 

당기손익 (29,000) (15,000) 

 2016년 배출권 제출시점 

총액법은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중 기중에 

처분한 300톤을 제외한 700톤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순액법은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부채를 인식하므로 충당부채 

상대적으로 작게 계상됨 

순액법은 유상 취득한 배출권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총액법에 

비하여 무형자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음 

기간별 손익은 각 방안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손익은 (19,000)으로 

동일함 

배출권 회계처리방안에 따른 재무성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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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본이익률

자본조달비용

+ 

규제비용 
+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재무성과 변동 

기업 재무성과 악화 

…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재무적 위험의 증가는 
경영성과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Carbon 

Risk 

Effect 

수익성 분석 

안정성 분석 

…
 

…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충당부채 

배출권거래제와 재무성과의 연관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출권 회계처리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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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무비율 산정 공식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이 분석한 '토공ㆍ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통합공사의 부채는 

2009년 107조원(부채비율 466.5%), 

2011년에는 151조원(531%)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부채 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자구 노력과 

국유지 현물출자 등 정부 지원이 

완료된다고 해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수익성 지표 = 

매출원가율 

매출원가 
 

매출액 
원가관리 지표 = 

부채비율 
총부채 

 

총자본 

안정성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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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대상 

회사 및 재무제표 

A사, B사 및 C사의 2011년 별도재무제표 

  (온실가스 배출량 상·중·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1개의 대표기업 선정)  

Simulation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배출권 가격 기초 대비 기말 하락 가정 

시나리오 2 : 배출권 가격 기초 대비 기말 상승 가정  

주요 가정 

기초 배출권은 1개년 치 100% 무상할당 후 기중 배출권 취득·처분거래 없는 것으로 가정 

회사별 배출권 할당량 및 실제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가정 

 

 

 

 

 

배출권 가격은 2010년 및 2011년 말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이용하고, 결산시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하락 분은 손상차손(매출원가)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정 

구분 배출권 할당량 실제배출량 

A사           80,767,382 톤            86,668,603 톤  

B사 7,620,313 톤 8,570,897 톤 

C사 1,318,331 톤 1,587,406 톤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기초           17,936원 (EUR 11.85*1)  6,171원 (EUR 4.13*2) 

기말 6,171원 (EUR 4.13*2)  17,936원 (EUR 11.85*1)  

*1: 2010년 말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2: 2011년 말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회계처리방안 별 기업의 재무성과 비교를 위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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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방안 별 기업의 재무성과 변동 – A사 

구분 반영 전 총액법 순액법 

재무상태 

자산 527,278  532,262 527,278 

부채 151,298  156,646 151,662 

자본 375,980  375,616 375,616 

경영성과 

매출액 391,717  406,204 391,717 

매출원가 (330,778) (345,629) (331,142) 

영업이익 41,960  41,596 41,596 

재무비율 

부채비율 40% 42% 40% 

매출원가율 84.4% 85.1% 84.5% 

영업이익률 10.7% 10.2% 10.6% 

구분 반영 전 총액법 순액법 

재무상태 

자산 527,278  532,262 527,278 

부채 151,298  166,843 152,356 

자본 375,980  365,419 374,922 

경영성과 

매출액 391,717  396,701 391,717 

매출원가 (330,778) (346,323) (331,836) 

영업이익 41,960  31,399 40,902 

재무비율 

부채비율 40% 46% 41% 

매출원가율 84.4% 87.3% 84.7% 

영업이익률 10.7% 7.9% 10.4% 

시나리오 1 :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 

시나리오 2 :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단위: 억원) 

(단위: 억원) 

• 배출권 가격 상승/하락에 관계없이 

자산, 부채 및 부채 비율의 변동폭은 

순액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음   

 순액법은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해서는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타 방안 대비하여 

재무상태 변화가 적음  

 

• 배출권 가격 상승/하락에 관계없이 

손익 변동폭은 순액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음 

 순액법은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해서는 자산, 부채,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타 방안 

대비하여 손익 변동폭이 적음 

 

•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부채비율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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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영 전 총액법 순액법 

부채비율 

A사 40% 42% 40% 

B사 188% 189% 188% 

C사 377% 388% 383% 

매출 
원가율 

A사 84.4% 85.1% 84.5% 

B사 93.6% 93.7% 93.6% 

C사 85.2% 86.0% 85.5% 

영업 
이익률 

A사 10.7% 10.2% 10.6% 

B사 4.1% 4.0% 4.1% 

C사 6.9% 6.4% 6.7% 

구분 반영 전 총액법 순액법 

부채비율 

A사 40% 46% 41% 

B사 188% 192% 188% 

C사 377% 460% 393% 

매출 
원가율 

A사 84.4% 87.3% 84.7% 

B사 93.6% 93.9% 93.7% 

C사 85.2% 88.4% 85.9% 

영업 
이익률 

A사 10.7% 7.9% 10.4% 

B사 4.1% 3.9% 4.1% 

C사 6.9% 3.8% 6.2% 

시나리오 1 :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 

시나리오 2 :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배출권 가격 하락 시 부채비율, 

매출원가율, 영업이익율 모두 

순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변동폭이 

다른 방안 대비 가장 적음 

 C사와 같이 총자산규모가 작은 

법인일 수록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부채비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배출권 가격 상승 시 부채비율, 

매출원가율, 영업이익율 모두 

순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변동폭이 

다른 방안 대비 가장 적음 

 C사와 같이 총자산규모가 작은 

법인일 수록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부채비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회계처리방안 별 기업의 재무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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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최적 대응을 위한 제언  

21 

[할당] 할당계획과 제도설계 단계에서 부담 발생요인을 파악,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협회를 통한 공동 이슈 발굴 및 공동 대응)  

√ 

[체제]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

행하기 부서간 협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임 (환경부서만의 단독 대응 한계)      
√ 

[전락]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이행 수단을 파악하고,  

감축투자 및 배출권 확보 계획을 15년 및 중기 경영 계획에 반영     
√ 

[진단]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준비도 진단을 통해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응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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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재무위험 및 대응준비도 진단 (1/2)  

배출권 과부족 전망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여 규제 대응을 위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응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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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ow 

High 

Low 

당사 

경쟁B사 

경쟁A사 
경쟁C사 

경쟁D사 

개선노력도 

재무위험 
노출도 

개선 노력도  재무위험 노출도 

 [진단지표 예시] 

  e.g.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

(%), 규제 후 부채비율증감(%)  

 

 규제 비용부담이 기업 매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종 

내 비교  

 

 [진단지표 예시] 

  e.g. 매출액당 온실가스배출량 

        지표의 과거 5개년 간  

        년 평균 증감율 (%) 
 

  지표의 증감 추세를 업종 내 

  비교 

배출량 예측 
배출권 할당 

시나리오 설정 
규제비용 및 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무위험지표 도출 및  
업종 내 비교분석 

☞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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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재무위험 및 대응준비도 진단 (2/2)   

할당대응, 이행수단 실행, 이행체제 구축 측면의 대응준비도 수준 진단을 통하여 

향후 단계별 규제대응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중점 보완 영역 도출에 활용  

23 

대응 준비도 수준 진단을 위한 진단 주안점 

배출권 할당 
대응 측면 

I 

이행수단  
포트폴리오 
수립 실행 측면 

II 

ETS 이행체제 
구축 측면 

III 

1 [제도 대응] 업종, 업체별 배출권 할당 접근방법과 규칙이 할당량 확보에 미치는 영향   

2 [할당 신청] 할당 심사 시 제시해야 하는 배출시설 운영 정보 관리 현황  

4 [기회 파악] 내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회 파악 및 관련 정보 공유 현황  

5 [투자 기준] 온실가스 감축 투자 시 재무적 편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운영 현황 

6 [거래 역량] 담당부서의 탄소 시장, 배출권 거래 관련 이해도    

7 [거버넌스] 온실가스 배출관리 및 감축업무에 대한 부처간 협조 체체 운영 현황 

8 [성과관리] 사내 목표 부여(사업장별)및  실행 성과 모니터링 운영 현황  

3 [정부 접촉] 직접, 간접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획득 및 소통 현황 

9 [시스템지원] 온실가스 MRV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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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당] 업체별 할당량 결정 관련 대응  

업종 할당계획 및 업체별 할당방법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계획 기간 3년 

동안의 재무적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24 

[상반기]  

할당지침 고시 이전 

[하반기]  

할당지침 고시 이후 2014.06 

• 업종별 BAU 전망 및 조정계수 산출 관련 대응 

• 할당 지침 및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계의 의견 개진 

– 할당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 반영 

(예: 생산품목 변경에 따른 배출량 증가 

입증방법론) 

– 업종 내 공통 지표 개발 및 건의 

(예: 업종 평균 부하율, 원단위 등) 

– 지침 조항별 영향 검토 및 개선의견 제시 

• 신∙증설시설의 초기할당 신청 VS 추가할당 

신청의 검토 및 결정 필요  

- 취소 가능성 및 인정량 차이 발생 고려 

• 초기할당 신∙증설시설 인정을 위한 

배출시설운영 현황 데이터 사전 준비 및 대응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원단위 등) - 동일 시설 

or 유사시설 실적자료 등 

• 초기할당 반영 신∙증설시설의 모니터링계획서 

연계 및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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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이행수단 포트폴리오 계획 수립 (1/2)  

’14년 할당 이후 바로 15년부터 적용할 이행 수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투자계획 등을 년간 및 중기 경영계획 내에 반영할 준비가 필요함  

25 

배출권 차입 (차기 이행년도 할당량 차입)  
(배출권 제출량의 10% 이내)  

초과 배출량(=배출권부족분) 

할당추가/조정을 통한 배출권 추가확보 
(e.g. 예상치 못한 신증설, 양수합병, 생산품목변경 등)  

최소한의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는 감축
투자 

배출권 구매 

(100억원) (-30억원) (-40억원) (-20억원) 10억원 (규제비용) 

☞ 접근 방법  

배출량 과부족 예
측 

배출 감축수단 조
사 

배출권가격 전망 
감축수단 투자 우
선순위 기준 수립 

최적 이행수단 
포트폴리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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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이행수단 포트폴리오 계획 수립 (2/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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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61% 

  관리개선 아이템   최소 경제성 有 

  최소한의 경제성 미충족 

NPV 

(+) 

NPV 

(-) 

투자비 없음 

감축 수단의 경제성 분포 검토사례 (300건)  

투자비 있음 

• 불확실한 배출권 가격 하에서 내부 감축

투자 규모 결정 기준 (예: 한계비용이 배출

권가격보다 낮으면 투자 vs. NPV가 “+”인 수

단만 투자)  

감축 투자 기준 수립을 위해 생각해볼 

점 

• 당기 계획기간 투자와 차기 투자간 경

제성 비교 (차기 계획기간의 기준년도 변

경, 배출권 가격 변동 고려)  

• 에너지비용 절감, 부대 수익창출을 고려한 

재무적 편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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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제] 부서간 업무협조 체체 구축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기 

부서간 협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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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팀 

사업장 담당
팀 

배출권 수급 관리 확보계획 및 예산수립 배출권 수요 예측 

관련 조직 

중단기 예상 
배출량 전망 

규제에 따른 
감축요구량  중단기 배출

권 구매 소요
량 예측 

기술적 감축 
가능량 분석 

배출량 및 원
단위 실적 보

고 

확보수단별 
포트폴리오 

수립 

탄소펀드 투
자 

외부감축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 

배출권 구매 
(선도/현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및 
환경 분석 

확보수단별 
투자/구매대

안 검토 

배출권 과부
족 모니터링 

배출권 인도 
리스크 관리 

재무팀 
(또는 구매팀) 



관련 문의 
 

김형찬 실장 

 

Tel.: 02-2112-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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